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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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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23 - 379호

의 안 명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의 결 일  2023. 4. 24.

주   문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한적십자 이사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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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24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정 승 윤

위   원   박 종 민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별지】

｢대통령실 국민제안센터를 활용한 제도개선 발굴과제｣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202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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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민원･제안･청원)를 적극적으로 청취

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

※ 국민제안센터 민원 발생량(’22.06.23 ~ 12.31) : 총40,812건(’23.01.16. 기준)

    ▸ 제안･민원 : 27,048건(66.3%)

    ▸ 청원 : 13,206건(32.4%)

    ▸ 동영상 제안 : 558건(1.3%)

○ 그러나, 생활 속 작은 불편의 안이한 대응, 반복적 민원의 개선 지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배려 부족 등 미흡한 부분에는 지속적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비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

○ 이에, 국민제안 내용 중 민생과 밀접한 사항, 다수가 경험하는 반복적 

불편 및 규제개혁 등은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관계기관의 채택‧불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추진

□ 이번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제도개선도‘국민

제안의 정책화’라는 새정부 국정운영 원칙 아래 추진

○ 저출산 ‧고령화와 연계되어 혈액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혈액 지원체계가 위협받는 실정

※ 올해 헌혈수급 위기 전망‧‧‧효율적 관리 필요성 제기(’23. 2월, 언론기사)

○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청원(22.11.02.) 사항 중 헌혈 확산에 관한 

제언을 적극 검토하여 혈액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선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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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 황

○ (혈액수급 현황) 최근 10년(2013년~2022년) 기준, 헌혈 참여자 수는

약271만 건에서 약245만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연령별 현황 >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3 2,708,173 981,978 1,147,317 333,204 174,766 62,150 8,758 

2014 2,844,538 997,296 1,223,228 344,943 198,315 70,386 10,370 

2015 2,872,156 976,061 1,238,298 342,736 221,583 80,624 12,854 

2016 2,645,181 848,826 1,082,396 354,637 250,646 93,195 15,481 

2017 2,714,819 848,698 1,082,833 379,551 278,326 106,769 18,642 

2018 2,681,611 794,647 1,046,323 392,698 303,575 122,562 21,806 

2019 2,613,901 756,107 955,947 396,869 332,103 146,380 26,495 

2020 2,435,210 479,602 889,006 413,734 410,344 206,998 35,526 

2021 2,426,779 513,107 861,454 388,637 404,927 218,406 40,248 

2022 2,445,003 433,991 902,386  399,517 420,321 241,132 47,656 

< 장소별 현황 >

구분 합계
개인 단체

헌혈의집 가두 고교 군부대 대학 일반 종교

2013년 2,708,173 1,760,191 25,195 365,062 331,664 75,841 147,202 3,018 

2014년 2,844,538 1,899,676 16,146 362,898 332,517 82,671 142,755 7,875 

2015년 2,872,156 1,955,623 12,774 330,823 335,482 85,047 142,563 9,844 

2016년 2,645,181 1,722,239 5,174 352,432 347,407 70,544 137,704 9,681 

2017년 2,714,819 1,791,966 5,091 345,367 347,109 73,345 140,955 10,986 

2018년 2,681,611 1,806,473 4,478 323,622 324,422 73,276 136,327 13,013 

2019년 2,613,901 1,763,271 2,402 322,619 289,426 81,521 142,287 12,375 

2020년 2,435,210 1,787,291 3,560 95,904 301,913 16,958 226,545 3,039 

2021년 2,426,779 1,790,894 6,437 134,616 259,671 36,381 191,953 6,827 

2022년 2,445,003 1,829,544 6,227 151,435 209,252 54,406 171,133 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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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보유량) 최근 4년(2018~2021년) 기준으로 실제 혈액 보유량은 

5,236 Unit(단위)에서 4,945 Unit(단위)으로 감소

(단위 : Unit)

혈액형

연도
계 O A B AB

2018년 5,236 1,469 1,802 1,379 586

2019년 5,199 1,462 1,774 1,375 588

2020년 5,277 1,481 1,811 1,390 595

2021년 4,945 1,399 1,685 1,311 550

○ (혈액 보유일수) 최근 10년(2012~2021년) 기준으로 혈액 보유일수는

2013년 최고치인 6.6일에서 2021년 최저치인 4.1일로 단축

※ 혈액은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조기 사용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혈액

보유량보다 혈액 보유일수를 주로 활용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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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시간) 예비군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예비군 훈련 종류 및 시간 >

구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 

시간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사무소)

신규 전역(간부/병)

160

시간

전역한 해 : 훈련 없음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 2박3일 132

동원미지정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

(132)

5~6

년차
동원미지정 8시간

12시간

(6HX2회)
140

7~8년차 비상연락망 점검 2회(전화통화) - 훈련내용 없음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 2박3일 132

동원미지정 2박3일 132

7년차~연령정년 비상연락망 점검 2회(전화통화) - 훈련내용 없음 160

○ (민방위 대원 훈련시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연도별 공지되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세부사항을 반영

< 민방위 대원 교육 종류 및 시간 >

구분 교육 시간 교육 방법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2~4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40세) 1시간 비상소집, 사이버, 참여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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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혈액 보유량 감소로 국민안전 위협) 최근 10년간 헌혈가능인구인 

16~69세의 헌혈 참여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 부족

으로 인해 생명 연장과 국민 안전 확보가 위협받는 상황

< 최근 10년 간 헌혈 참여자 수 변화 추이 >

(2023. 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10년간 주된 수혈 세대인 50세 이상은 증가하는 반면, 공급 

계층인 16~40세는 점차 감소하여 미래세대의 안전에 대비 필요

< 수혈 환자 수 변화 추이 >

(2023. 2월, 권익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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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측면에서도 저출산․고령화로 50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16~40세는 계속 감소 추세

< 연령별 인구 추이 >

(2023. 2월, 통계청 자료 재가공)

- 대한적십자사는 감소추세에 있는 헌혈량 및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헌혈량과 수요량의 양자 간 차이는 2040년에는 37만 Unit(단위)을 

넘을 정도로 혈액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헌혈 및 수요 간 추이 예측 >

Unit

Covid-19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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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량 및 실제수요‧예측 치 세부 현황 >

구분 연도
적혈구제제

(전혈) 헌혈량 실제 수요 수요 예측 헌혈량 - 수요 예측

실적

2012 2,178,750 2,097,960 2,118,032 60,718
2013 2,168,875 2,079,633 2,139,724 29,151
2014 2,137,402 2,064,215 2,107,406 29,996
2015 2,153,876 2,091,378 2,098,918 54,958
2016 2,143,208 2,048,496 2,172,213 -29,005
2017 2,139,935 2,048,779 2,153,573 -13,638
2018 2,120,991 2,045,392 2,144,329 -23,338
2019 2,094,144 2,041,538 2,109,578 -15,434
2020 1,964,633 1,915,227 1,983,823 -19,190
2021 1,977,098 1,914,996 1,986,271 -9,173

예상

2022 1,982,727 2,005,977 -23,250
2023 1,973,650 2,035,573 -61,923
2024 1,980,998 2,063,167 -82,169
2025 1,986,033 2,084,829 -98,796
2026 1,992,192 2,102,635 -110,443
2027 2,006,569 2,118,252 -111,683
2028 2,011,691 2,133,532 -121,841
2029 2,019,867 2,148,479 -128,612
2030 2,019,987 2,167,118 -147,131
2031 2,013,461 2,184,761 -171,300
2032 2,009,120 2,201,396 -192,276
2033 1,994,316 2,213,227 -218,911
2034 1,976,513 2,219,370 -242,857
2035 1,951,261 2,220,932 -269,671
2036 1,921,839 2,221,536 -299,697
2037 1,897,303 2,219,826 -322,523
2038 1,876,989 2,216,285 -339,296
2039 1,857,292 2,212,540 -355,248
2040 1,838,232 2,208,695 -370,463

(2023. 2월, 대한적십자사 자료 재가공)

○ (전시 등 비상시 안전검사 불안 가중) 혈액 활용을 위해서는 질병 

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혈액 적격성 검사가 필요*하나, 전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군소요 충당을 위해 선별검사 불가

-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혈액선별검사가 생략되고 혈액부족과 공급

지연까지 더해질 경우, 전시 국민 불안은 가중될 우려

- 비상 시 수혈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통해 

평시 다수의 헌혈이력, 질병이나 감염병 이력 등 정보 축적 필요

※ 매독‧간기능 등 검사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혈자의 안전 확보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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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 확산 성공선례의 적극 활용) 실제로, 코로나 확산 당시 예비군‧
민방위교육에서 헌혈이력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성공적 개선사례는 행정현장에 적극 재반영 필요

※ 국민제안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가능한 통로에서는

헌혈 이력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구가 수시로 제기

【국민제안센터 접수 청원내용(‘22.11.02.)】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헌혈 수급이 어려웠음.

그 때 한시적으로 헌혈을 하면 예비군, 민방위 1시간 훈련 인정이 되었음.

고등학교 때 2번 헌혈을 한게 다였고, 30살 때까지 잊고 살던 차에 훈련 1시간을 인정

하는 포스터를 보고 헌혈하였고, 이후 꾸준히 하고 있음.

헌혈은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도 헌혈을 접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2030 남자들이 헌혈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예비군 민방위를 필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훈련 인정 제도를 계속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봄.

【국민제안센터 접수 청원내용(‘23.02.23.)】

요즘 혈액수급이 많이 어렵다고 함.

23. 2월 기준, 혈소 보유량이 1.4일분이고, 혈소판의 경우 다른 헌헐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고 실제로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본인도 혈소판이 부족하다 하여 계속 혈소판 헌헐을 하고 있음. 이 때 채혈시간, 대기

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3~4시간 정도 소요됨.

국가에서 30대 남자들에게 예비군 오라 하는데 헌혈하면 인정시간 차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어닌지, 생업도 바쁜데, 너무하다고 생각함.

한시적으로 교육 인정 되었는데 이 제도를 확대해 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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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내용 요약(‘19.08.07.)】

평소 헌혈 기회가 없는 30대 직장인인데, 민방위 훈련 시 헌혈하고 싶었으나 헌혈차가 

없어 물어보니 정부가 민방위 훈련 중에는 헌혈할 수 없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함.

대원들이 교육에 충실히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민방위 교육 4시간 앉아있으면서 

금연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비흡연자에게는 쓸모없지만 국민건강, 보건증진 관련 편성

이라면 헌혈도 마찬가지로 보임.

같은 내용의 반복교육이나 금연교육을 나쁘다는게 아님. 비흡연자에게 금연교육 대신 

헌혈 기회 부여 등 다양화가 좋다고 생각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내용 요약(‘23.03.20.)】

20년 21년 헌혈을 통하여 22년 감면 받아서 헌혈 감면제도를 알고 있던 예비군인데, 

올해부터 헌혈 감면제도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항의 하고자 함.

이 제도를 혈액 부족으로 실행한건 알고 있으나, 최소한 제도가 폐지된다면 꾸준하게 

사전 공지를 해 주어야하는건 아닌지? 꾸준히 헌혈 하던 사람에게 예비군 감면을 기대

하고 했냐는 답변도 당황스럽기도 함. 다시 재개해 주시기 바람.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내용 요약(‘23.03.22.)】

7년차 예비군임. 원래 작년에 예비군을 끝마치고 유선 통지를 받으면 되었지만, 훈련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올해 또 예비군을 받게 됨.

작년엔 헌혈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총 4시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훈련 시간 

감면 적용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지 않았음.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작년에 주어졌던 특례를 올해 받을 수 없게 되면, 그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보며, 훈련시간 단축 특례 적용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림.

※ 그 외 훈련시간 인정 사례(예시)

① 정관수술자의 예비군 훈련 잔여시간 면제(1982년) : 인구 억제 목적

②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1982년) : 헌혈차량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체혈

③ 헌혈자 예비군․민방위 훈련 이수 처리 : 코로나19 확산․집합교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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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국민제안센터｣ 접수 청원(22.11.02) 사항)

○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

훈련의 일정시간(ex 동원‧참여형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1시간 등) 

이수처리 인정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헌혈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봉사 활동실적 인정 등 형평성 제고 방안 별도 검토

○ 헌혈자의 혈액이 기부된 경우 일정기한 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안내(SNS 등 활용)

※ 대한적십자사에서 적극적으로 헌혈 확산을 위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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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조치사항

□ 권고연월 : 2023. 4월

□ 대상기관 :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대한적십자사

□ 권고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권고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헌혈자의 예비군‧
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의 일정시간* 이수처리 

인정

 * (Ex) 동원‧참여형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1시간 

등

국방부

’23.10월

행정안전부

◦헌혈자의 혈액이 기부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안내(SNS 등 활용) 
대한적십자사 ’23.10월


